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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PO, 합작과 중단 기로에 서다!
존속 원하는 목소리 적지 않아 … 공정거래위원회는 합작중단 시사

Mitsui Chemicals와 Sumitomo Chemical의 폴리올레핀(Polyolefin) 합작회사인 SMPO(Sumitomo Mitsui 

Polyolefin)가 존속과 합작중단의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다.

당사자인 Mitsui Chemicals과 Sumitomo Chemicals는 5월 기자회견에서 SMPO를 당분간 존속시킬 방침을 

밝혔으나, 최근 들어 2003년 가을경 합작을 중단할 것이라는 견해도 부상하고 있다.

SMPO는 Sumitomo Chemical과 Mitsui Chemicals이 2002년 4월에 설립한 일본 최대의 폴리올레핀 메이커

이다. 폴리올레핀은 수입관세인하가 2004년에 완료되는 문제 등 사업을 둘러싼 환경이 격변하고 있다.

때문에 한시라도 빨리 폴리올레핀 사업 강화시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2003년 10월 예정된 Sumitomo Mitsui 

Chemical 발족에 앞서 사업을 통합했으나, 전사(全社)의 통합이 미뤄져 SMPO의 존속문제가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미 두 회사에 대해 SMPO 합작중단을 시사하고 있는데 모회사끼리의 통합이 인가의 

전제조건이였던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관련업계 내부나 관계당국에서는 SMPO 존속을 원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SMPO가 설립 당초부터 

폴리올레핀업계의 Leader Company로서 인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석유화학산업 불황 속에서 재편에 따른 재생모델기업으로 부각된 SMPO에 대한 기대심리가 작용해 SMPO 

합작이 중단돼선 안된다는 의견이 거세지고 있는 것이다.

SMPO는 원래 전사 통합 후 다시 본체에 흡수될 예정이었으며 독점금지법상의 문제도 있어 연구개발부터 

제조․판매까지의 완전일체화는 전사통합시점 이후로 미뤄졌다. 때문에 합작중단자체로 인한 지장은 크게 없

을 것으로 보인다.

또 앞으로 두 회사가 독자전략으로 사업을 운영해나가면서 석유화학 주력인 폴리올레핀사업을 본체와 결합

해 운영하는 쪽을 선택해 합작을 중단하게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보이고 있다.

한편, 양사 모두 폴리올레핀의 범용제품에 대해서는 핵심사업에서 제외하는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이런 가

운데, 범용제품의 철저한 코스트 절감을 위해 Alliance를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선택지이며, 독점금지법을 해

소하는 방향을 선택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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